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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벨상 수상자도반한 한국 바이오클러스터

대덕바이오커뮤니티 협력모델이 해외 유명제약 산업단지

로부터 높은 평가를 받아 협력관계 제안이 잇따르고 있다.

외국 정부와 기업들의‘러브콜’이 끊이지 않고 있는 것이다.

최근 인바이오넷 구본탁 사장은 말레이시아 정부의 초청

을 받아‘BioMalaysia 2002’국제심포지움에 참가, 대덕바이

오커뮤니티의 독창적인 성장모델을 발표하고 말레이시아 등

동남아 국가들과의 협력방안을 제시했다.

말레이시아 마하티르 수상은 이 자리에서“인바이오넷과

DBC모델에 깊은 감명을 받았다”면서“바이오분야에서

DBC업체들과 적극적인 협력을 원한다”고 말했다.

이에 앞서 지난 6월에는 말레이시아 말라카주 주지사 일행

이 인바이오넷을 방문했다.

지난 4일에는 독일 프랑크푸르트 바이오 관련 기업인들과

노벨화학상 수상자인 미헬박사 등이 DBC를 방문해 공동연

구, 연구원 교환, 기술개발, 세미나 개최 등을 골자로 한

‘Frankfurt Economic Development’와 DBC와의 협력의정

서에 사인했다.

독일‘바이오테크놀로지 알리앙스’슈베찡허 사장은

“DBC내 개별 기업들의 실력과 협력모델에서 독일과의 협력

가능성을 찾을 수 있었다”며“지속적인 교류를 진행하겠다”

고 말했다.

인바이오넷 구본탁 사장은“DBC와 같은 협력모델은 전세

계적으로도 드물게 시도되는 모델”이라며“선진 해외국가에

서도 벤치마킹 대상으로 주목받고 있다”고 밝혔다.

한편 인바이오넷은 2년전부터 일본, 중국, 태국, 필리핀,

인도네시아, 브라질 등을 대상으로 DBC의 지명도를 활용하

는 적극적인 해외사업을 펼치고 있다. 

대덕밸리‘이색공동채용캠프’화제만발

본격적인 채용시즌을 맞아 벤처기업에 근무하는 대학선배

와 벤처기업 취업을 희망하는 후배들이 점심시간 모교 인근

식당에서 김치찌개, 부대찌개, 돈가스 등‘추억의 식단’을

함께 하며 격의없이 대화를 나눌 수 있는 이색취업설명회가

있어 눈길을 끌고 있다.

‘런치취업토크방’이라 불리는 이 취업설명회는 대덕밸리

의 15개 벤처기업들이‘제2의 빌게이츠’를 찾기 위해 진행

하는‘2002 대덕밸리 공동채용캠프’의 이벤트성 행사.

지금까지의 취업설명회는 딱딱한 대학내 강의실이나 강당

에서 대규모로 개최되는 것이 일반적이었다. 하지만 취업토

크방은 30∼40여 명 가량이 참석할 예정이어서 다소 소규모

이지만 편안한 분위기에서 학교 선배님을 통해 평소의 궁금

증을 마음껏 해소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는 것이 주최측인

대덕밸리벤처연합회의 설명이다.

또한 주머니가 얇은 대학생들은 공짜로 점심도 해결할 수

있어‘일석이조’의 효과를 누릴 수 있다.  

현재 참가신청이 쇄도하고 있는 취업토크방은 서울지역의

한양대(17일)를 비롯 대전지역의 한국과학기술원(KAIST)·

충남대(이상 16일), 한남대·한밭대(이상 21일), 배재대·대

전대(이상 22일) 등에서 개최될 예정이다.

대덕밸리의 기업들은 이 행사 이외에도 인천상륙작전 버

금가는‘지방기업의 서울인재 빼가기 작전’을 과감히 시행

하고 있다. 구직자들이‘지방기업’, ‘벤처기업’으로의 취업

을 긍정적으로 생각하고 있지 않은 상황에서도 이들 구인기

업들은‘벤처는 人事가 萬事다’를 외치며 공격적인 이벤트

를 계획하고 있다.

작전의 일환으로 대덕밸리의 구인기업들은 오는 18일 서

울의 인재를 모셔올‘대덕밸리행 드림버스’를 서울로 올려

보내기로 결정했다.

이 버스에 탑승하게 될 예약자들은 18일 하루 동안 대덕밸

리의 벤처기업들과 그 주변환경 등을 둘러보는 한편 대덕밸

리의 가능성에 대한 자세한 소개를 듣게 된다. 드림버스의

좌석예약은 대덕밸리 취업사이트(www.ddjob.co.kr)를 통해

서만 가능하다.

대덕밸리의 한 CEO는“지방벤처기업에 대한 구직자들의

인식이 좋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다”며“하지만‘대덕밸리의

꿈’을 눈으로 보고 마음으로 느낀다면 그 꿈이 곧 실현될 것

이란 믿음을 갖게 될 것”이라고 행사의 취지를 밝혔다. 

풍향계

KOVA  News

▲ 대덕 DBC 정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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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이오프로젠, ‘엑셀로즈’출시

원하는 단백질을

분리정제하여 훨

씬 더 많은 양을 포

획할 수 있고 가격

도 외국제품에 비

해 50% 저렴한 단

백질 분리정제용

담체가 나왔다. 

국내업체 바이오

프로젠(대표 정봉현)이 단백질 분리정제용 크로마토그래피

담체‘엑셀로즈’을 개발, 출시했다. 

‘크로마토그래피 담체’란 단백질 및 펩타이드를 분리정제

하기 위한 액체속 고체형태의 물질. 단백질 생산경비중 90%

정도를 차지하는 핵심기술이다. ‘엑셀로즈’는 단백질과 상

호작용하는 물질을 이용해 필요한 단백질을 선택적으로 분

리할 수 있게 했다. 

이 제품은 다양한 단백질로부터 단백질의 특이성을 이용

한 선택적 분리방법으로 특히 융합단백질 및 항체를 분리정

제하는 효과에 탁월하다.

또한 이 회사는 이온성질을 이용해 단백질을 분리하는‘이

온교환 담체(IEX-Excellose)’와 단백질을 분자량 크기별로

분리하는‘젤여과 담체(LevaSep)’등을 보유하고 있다.

문의 : 042-861-7188

신제품/신기술

이앤비코리아, 상온코팅용광촉매 특허 획득

대덕밸리 환경벤처기업

이앤비코리아(대표 김현용)

가 국내에서 처음으로 상온

코팅용 이산화티타늄(TiO₂)

광촉매에 대한 원천특허를

획득했다.

회사측은 이번 특허가 독

일·일본의 일부 기업만이

획득하고 있으며 국내에서

는 이앤비코리아가 유일하

게 코팅용액 분야의 원천특허를 갖게 됐다고 설명했다. 

상온코팅용 TiO₂광촉매 기술은 상온에서 코팅해 사용해도

광촉매 반응에 의한 환경오염물질을 정화할 수 있는 이산화

티타늄 졸의 제조 핵심기술로 열처리가 필요한 기존 기술의

문제점을 보완했다. 이에 따라 항균, 탈취, 정수, 플라스틱,

목재 등 다양한 분야에 활용이 가능해졌다.

특히 이 기술은 국내에 진입한 일본 등 외국 기술에 비해

유해물질을 분해하는 광활성도가 뛰어나며 가격 경쟁력까지

갖춘 것으로 평가받고 있다.

김사장은“원천특허 취득으로 경쟁기업에 못지않은 기술

을 보유한 점을 인정받게 됐다”면서“국내시장은 물론 해외

시장 공략을 위한 국제특허를 출원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문의 : 042-865-6929

아시아·태평양스토리지비젼컨퍼런스개최

제4회 째를 맞고 있는 [Asia/Pacific StorageVision

2002]컨퍼런스는 뉴질랜드, 호주, 홍콩, 말레이시아, 싱

가폴, 중국, 한국 등 아시아·태평양 주요 지역 8개 도시

에서 개최되는 로벌 행사다. 

세계적인 스토리지 하드웨어 및 소프트웨어 기업에서

초빙된 전문가들이 인프라, 보안, 스토리지 매니지먼트

등에 대한 첨단 스토리지 정보를 제시하며, 아울러 IDC

의 스토리지 부문 수석연구원들이 최근 조사 분석한 국

내외 시장 정보를 엄선하여 발표할 예정이다.

— 아 래 —

명칭 : 아시아·태평양 스토리지 비젼 2002 컨퍼런스

일시 : 2002. 10. 24 

장소 : 그랜드 인터컨티넨탈 호텔, 그랜드볼룸

주최 : 한국IDC 

신청 : 온라인(www.idckorea.com/storage2002) 등

록

문의 : 02-551-4395/4380 

행사안내


